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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을 섬유산업 메카로 키우자!
상의, 언어․노동력․임금․인접성 강점 우수 … 정부 지원이 문제?

개성공단이 투자 측면에서도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7월26일 <개성공단의 투자 매력도와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표, 개성공단이 동일 언어의 이점, 질 좋은 노동력, 저렴한 임금, 지리적 인접성, 정부의 지원 등 강점 때문

에 정치․군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질적인 면에서 북한 근로자는 원활한 언어소통, 높은 교육수준과 기술수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월 57.5달러(사회보험료 포함)의 임금수준이 비교대상인 베트남 호찌민(월 134달러)의 43%, 중국 칭

다오(월 100달러 전후)의 57.5% 수준에 불과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과의 일일 생활권으로 생산제품을 불과 7시간만에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지리적 인접성과 육로를 

이용한 저렴한 운임,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금융지원, 투자손실 보조제도 등도 우위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격, 사회간접자본 미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한 수출시장 제한, 그리고 

정치군사적 위험 등이 열위요인으로 지적됐다.

조사결과는 국내 경공업 관련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성공단에 대한 기업인식 실태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돼 개성공단의 긍정적 투자요인으로 국내기업들은 저렴한 노임(60.7%), 동일언어(18.0%), 지리적 

이점(7.7%) 등을 꼽았다.

조사대상 국내기업들은 개성공단, 중국 칭다오, 베트남에 대한 투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중국 칭다오 

41.0%, 개성공단 40.7%로 응답해 선호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개성공단의 최고 유망분야로 섬유와 신발 및 봉제를 지목하면서 개성공단을 세계적인 섬유․봉제산

업 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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